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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연극인들의축제

베세토페스티벌 펼친다
13~28일 ACC 충장로 일대

전통 현대 관객참여형등풍성

한국서울괴담 여우와두루미_우다방에서 중국안후이성휘극 경극원 경혼기

동양문화의꽃인한국,중국, 일본연극인들의축

제 베세토페스티벌 이오는13일부터28일까

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충장로일대에

서진행된다.

올해로25회째를맞은이번축제는지난1994년

창설돼 상호교류를 통한 공연예술의 창작 정신

고무및동양연극의미학적가능성을탐구해왔

다. 베이징과서울, 도쿄의앞머리를따온 베세

토 는세국가가돌아가며개최해왔다.한국은그

동안 서울과 의정부에서만 진행돼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광주에서단독개최된다.

총 7개작품, 키즈 5개작품을선보이는이번축

제에는 말레이시아와 대만이 참여해 보다 넓은

아시아권역으로의확장을꿈꾼다.

◇우다방 공옥진등우리이야기담은한국

한국은 서울 괴담 여우와 두루미_우다방에

서 를선보인다. 광주출신의유영봉연출은충

장로 우체국사거리에서 만난 동창과 첫사랑의

이야기를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 에 접목 시

켜관객참여형으로진행한다. 시민들과서울괴

담이함께장소특정형공연과거리극을진행한

다.

오는 13일오후 5시, 14일오후 3시충장로우

체국사거리.

또다른 한국팀 그린피그는 전남 출신 공옥진

의 병신춤 을 1인 창무극으로 재탄생시킨다.

키네틱 센서를 활용해 병신춤을 게임으로 배울

수있을까에대한발상으로부터출발한이공연

은춤의구성을읽어내고분석하는형식으로이

뤄진다. 전통춤을 현재화함으로써 그린피그가

추구해온 수행적 연극 방법론과 리서치 작업이

공옥진의개성적춤속에서어떤다면적만남을

이룰 것인지가 주목된다. 오는 19일 오후 8시,

20일오후4시아뜰리에1.

◇다른나라의역사를공연으로선보이는일본

일본리비도(libido)는전쟁의비극성을담은

오장군의발톱 을공연한다. 이들은문화를보

고서로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는생각에베세

토페스티벌을매개로다른나라의역사를공연

으로만들었다. 이공연은한국극작가박조열의

동명의 작품을 원작으로 현시대의 인간성 파괴

와 폭력성에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는 13일

오후7시, 14일오후5시예술극장1.

버드 시어터는 중국 고대 이야기들을 개작한

루쉰의 주검 을새롭게각색한 검을벼리는이

야기 를선보인다.배우의신체만으로진행되는

이작품은연극적강렬함을통해신체의본능과

그것의 충족에서 오는 기쁨을 선사한다. 오는

20~21일오후2시예술극장1.

◇400년전통되살리는독창적무대중국

중국안후이성휘극 경극원은 400년의역사

를지닌휘극의독특한음색과같은고유한표현

기법은 유지하면서 무용을 접목한 경혼기 를

선보인다.중국의경극을더다양하고넓은세계

에소개하며절대대체될수없는전통과독창성

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오는 20~21일 오후 6

시예술극장2.

◇더넓은곳으로의확장말레이시아 대만

이번베세토에는3국가외에말레이시아와대

만도함께한다.

말레이시아의토카타스튜디오는예술이미래

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생각을 중심으

로 쌍방향 음악공연 모바일 폰 오케스트라 를

공연한다.관객이정해진구역안에서모험을나

서는듯한여정에참여해상황을재현하기도하

며,자신의휴대전화를사용해과제를완수해나

간다.오는27~28일ACC야외일대.

대만의리버베드시어터의 내가달에착륙한

날 은 마술 혹은 기적을 향한 우리의 열망에 대

해탐구하는작품이다. 공연과접목한미디어아

트를 3m 높이에서관람할수있다. 오는 27~28

일예술극장1.

베세토 키즈에서는 아시아의 작품을 원작으

로 한 5개의 공연은 어린이 극장에서 상연한

다.

한국 베세토위원회 양정웅 연출은 4차 산업

시대에새로운시도가많은요즘, 현대예술작품

을전통과균형을맞춰선보이고자한다 며 한

중일을넘어아시아공연예술을대표하는페스

티벌을광주에서선보일수있어영광이다 고소

감을전했다. /이보람기자

가을밤어쿠스틱의향연으로
팝밴드 다온 , 16일광산문예회관서블루밍가든공연

시티문화예술단소속어쿠스틱팝밴드

다온 이 16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

술회관에서 블루밍가든 공연을연다.

이번 공연은 광산구가 청년예술단체에

게광산문예회관무대를나눠주는 화요문

화산책 네번째공연이다.

행복하고기쁜일들이다오다 는순수

우리말을 팀명으로 쓰는 다온은 재즈 팝

모던록등장르의구애를받지않고다양

한레퍼토리를연주하는밴드다.

이날 공연에서 다온은 Fly me to the

moon 과 Lucky 를 시작으로, Sway

, Youth , 열애중 , 오래된노래 등

을자신들만의색깔을입혀들려줄예정이

다.

이밖에도 게스트로 출연하는 사우스

크라운 은 No Sugar , Shake that

등의곡에맞춰댄스공연을펼친다.

공연은누구나무료로볼수있고, 광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서사전관람신청을받고있다.

문의062-960-8253. /이연수기자

제37회 전국조각가협회 정기전이 오는

16일까지서울인사동 G&J광주 전남갤

러리에서열린다.

부활을꿈꾸다 라는주제로열리는이

번 전시에는 104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10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국조각가협

회는각지에서활동중인조각가 400여명

이회원으로등록되어있다.

창립 33주년을 맞는 전국조각가협회는

각회원들간의다양한작품세계와개성있

는 작업을 매년 정기전을 통해 선보여 왔

다.

참여작가로는 강이수, 고석산, 국경오,

김대길, 김희상, 나명규, 박정용, 방준호,

배수민, 백경원, 빅터조, 서용준, 오혜경,

위재환, 이이남, 이인행, 장용훈, 전민지,

정찬국, 주미희, 최규철,홍원철등이참여

한다.

문의02-725-0040. /이연수기자

김미경작 어디선가꽃내음이

부활을꿈꾸다

전국조각가협회정기전

G&J광주 전남갤러리

시립미술관국제레지던시참가자모집

45세이하광주출신작가대상…내달 6~8일접수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청년작가의 창

작활동과세계미술무대진출을지원하기

위해2019년도국제레지던시스튜디오입

주작가및국제교류참가자를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입주작가 2명(입주기간 2019년

1년간)과 국제레지던시 교류기관 파견자

4명(작가 3명, 연구자 1명)이다.

해외파견기관및인원은독일뮌헨시문

화부국제레지던시빌라발드베르타와대

만타이페이아티스트빌리지,타이난샤오

롱아티스트빌리지에작가각 1명씩,타이

페이 국립대학 관두미술관 연구자 1명이

다.

국제교류참가자는각파견기관에서스

튜디오와거주공간을제공받게되며,광주

시립미술관은 국제항공료와 창작지원비

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45세이하광주지역출신작가로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 외국어로 기본적인 의

사소통이가능해야한다.접수는11월 6~8

일. /이연수기자


